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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반도 평화, 차세대 동포가 세계에 알린다”
재외동포청-민주평통, 평화교육 협력 강화

 - ‘차세대 재외동포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’ 체결
 - 모국초청연수 연계 체험형 평화교육 확대...거주국내 평화 공감대 확산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)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6월 2일(화) 오후 2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

사무처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사무처장 방용승, 이하 민주

평통)와 ‘차세대 재외동포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’를 

체결했다고 밝혔다.

 ㅇ 이번 협약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더 

깊이 이해하고, 이를 거주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

하기 위해 마련됐다.

 ㅇ 양 기관은 재외동포청의 차세대동포 모국초청연수와 민주평통의 평화

교육 전문성을 연계해, 차세대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

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.

□ 주요 협약 내용은 ▲차세대동포 모국초청 연수 연계 평화교육 프로그램 

공동 기획 및 운영, ▲ 차세대동포 대상 해외 지역회의 단위 평화교육 

활동 지원, ▲양 기관 간 인적 교류 파견 검토 등이다.

 ㅇ 특히, 기존의 일방향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체험, 현장 

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차세대동포들이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이해

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

 ㅇ 또한 거주국 주류사회와 활발히 소통하는 차세대 동포들의 특성을 살려, 

국제사회 속 평화 공감대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
된다. 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협약식에서 “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

한반도 평화의 소중함을 심어주는 역사적 약속”이라며, “차세대동포들이 

훗날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‘민간평화 외교관’으로 

활약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과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차세대동포들이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

글로벌 피스 리더(Global Peace Leader)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

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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